
44 June 17, 2019   Vol. 1268 유머

[신부님과 스님]
신부님은 공항에서 작성하는 출국신고서 직업란에 

항상‘신부님’이라고 적었다. 이번에도 그 신부님이 외

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역시 출국신고서 직업란에‘신

부님’이라고 적어 공항직원에게 내밀었다. 그러자 그 

공항직원이 약간 샐쭉거리는 표정으로 물었다.

“아니, 신부님! 제가 지난번 출국하실 때도 뵈었는데 

직업란에 신부님은 꼭‘신부님’이라고 쓰시던데 그냥 

‘신부’라고 쓰시면 안 되나요?”

그러자 그 신부님,

“아니, 그러면 스님들은‘스’라고 씁니까?” 

[정형외과병원]
정형외과에 어느 날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다. X선 촬영

결과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. 그 환자는 깁스

를 한 후 의사에게 물었다. 

“뼈 붙는 데는 사골 국물이 최고라는데, 그걸 먹으면 

빨리 나을 수 있나요?” 

그러자 의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.

“뼈 붙는 데 사골이 최고면 내가 사골 끓이고 있지 왜 

여기 나와 있겠습니까?”

[할머니의 말투]
네 살 먹은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직장생활을 

하는 며느리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.

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린 아들이었다.

“오, 아들! 맘마 묵었나? 할머니는 머 하노?”

“디비 잔다.”

엄마는 아들의 말에 황당했다.

할머니가 어린 손자 듣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싶어 

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여,

“할머니 좀 바꿔 줘!”

그러자 아들이 말했다.

“에이, 깨우면 지랄할 낀데……”

[슬픈 뉴스]
한 남자가 울먹이며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.

“정말 믿을 수가 없네.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.” 

그는 눈물까지 흘렸다.

“나하고 늘 같이 골프를 치던 내 친구하고 함께 말

이야.” 

친구가 위로했다.

“이봐, 정신 차리게. 여자가 어디 한둘인가? 여기저기 

널린 게 여자라네.”

“내가 마누라 때문에 슬퍼하는 줄 아나?”

“그럼 왜 그러나?”

훌쩍이던 남자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.

“같이 도망간 친구 때문일세. 내가 골프에서 이길 수 

있는 유일한 녀석이었거든.”

[부전자전]
수업시간에 학생 한 명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.

선생님이 화가 나서 학생에게 분필을 던졌는데, 용케 

학생의 뒤통수에 맞혔다.

학생이 깜짝 놀라 부스스 일어나자, 선생이 학생에게 

물었다.

“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지?”

학생이 대답했다.

“저는 안 죽였는데요.”

선생이 화가 나서 학부모를 모셔오도록 했다.

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오자 선생님이 학생의 아버

지에게 항의했다.

“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레 아이의 수업태도가 그

렇게 불량합니까? 수업시간에 잠이나 자고, 안중근 의

사를 누가 죽였냐고 했더니 자기는 안 죽였다고 뚱딴

지 같은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.”

선생님의 항의를 들은 학생의 아버지가 말했다.

“집사람이 일찍 죽어서 그 놈을 나 혼자 키우느라 가

정교육을 잘 못 시켜 죄송합니다. 하지만 선생님! 그놈

이 어려서부터 병원에 가기는 싫어했어도 의사를 죽일 

그런 막돼먹은 놈은 아닙니다.”

[귀고리를 한 이유]
한 남자가 일하는 도중에 회사 남자 동료가 귀고리를 

한 것을 보고 말했다.

“자네가 귀고리에 관심이 있는지 난 몰랐네.”

그러자 귀고리를 한 동료는

“별일 아닌 거 같고 괜한 말 만들지 말게. 귀고리일 뿐

이야.”라고 답했다.

그래도 남자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아 다시 물었다.

“언제부터 귀고리를 한 거야.”

그러자 동료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.

“와이프가 내 차에서 이 귀고리를 발견한 날부터……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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